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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으로 만나는 남해’ 남해라는 책을 펼치다

▲ 전북문인협회 남해문학기행단체사진 /남해군

남해를 주제로 한 시와 수필이 문학지에 소개되었다. 전북문인협회 소속 회원 작가가 중

심이 된 문학계간지 ‘표현’ 제85호 겨울호에 총 8편의 작품이 실린 것이다.

‘꽃 길, 꽃 섬, 꽃 빛, 한 점 꽃 같은 남해’라는 주제로 문학기행을 온 전북문인협회 소속 회

원 작가 30여명은 보물섬 남해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승화 해 냈다.

이번 문학기행은 대한민국 문학의 숲을 지향하는 계간문학 ‘표현’(회장 조미애)에서 진행

한 행사했다. 대다수가 전북문인협회 소속 회원작가인 이들은 지난 8월 26일 보물섬 남해

문학기행으로 여행자플랫폼으로 사랑받고 있는 남해각과 이순신의 숨결이 머문 이순신

순국공원, 앵강만과 앵강다숲을 지나 독일마을까지 거닐며 문학적 자양분을 모아갔다.

특히 남해기행을 통해 담아낸 남해 이야기가 띈다.

전북문인협회 남해문학기행 통한 시ㆍ수필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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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 시인의 시 ‘남해 섬이라는 책을 펼치면’부터 김영진 수필가의 ‘남해기행’까지 총 8

편의 시와 수필이 실려 문학기행의 값진 열매가 되어주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밀도 있는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전남문인협회 회원들은 유배문학

의 산실인 보물섬 남해 곳곳을 충실히 돌아보며, 글감을 수집한 것이다.

문학기행을 기획한 조미애 표현문학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된 문학

기행을 재개하면서 여러 문인들께서 답사지로 ‘남해’를 꼽아 주셔서 가게 됐는데 모두들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행복해하셨다”며 “여러 동인활동을 하는 분들이니만큼 다른 잡지에

도 남해 관련 작품이 여럿 실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인들이 남해의 풍경에 취

했던 시간이니만큼 앞으로도 남해를 만날 기회가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문학지에 남해를 느낄 수 있는 시와 수필이 많

이 소개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자발적으로 찾아와주시고, 문

학적 호감을 보여준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학인들에게 사랑받는 남해로, 작품

속에 더 자주 등장하는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구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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